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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WSJ: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안 잡혀… 추가 금리 인상 가능”
WSJ: 보스턴 연은 총재 “물가 안 잡히면 금리 올릴 수도” 
WSJ: AI 투자 열풍, 흔들리는 세계 경제의 유일한 ‘지렛대’ 
 WSJ: 미국내 데이터센터 간 싸움, 이젠 건설 노조 표심까지 흔든다

[금융]
YahooFinance: 달러 당분간 강세 지속된다
Bloomberg: 잭슨 홀 미팅 ‘대박’ 없을 듯 
TheEoconomist: 연방재무장관의 국채 매입 개입… 금리 상승 못 막는 3가
지 이유

﻿[중동 전쟁]
CNBC: 이란 “국제 사회, 미국 제재 맞서야”… 대화 가능성엔 여지 남겨

[오일]
YahooFinance: 골드만 삭스 “호르무즈 원유 수송 전쟁 전의 3분의 2로 회
복”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중국 전기차 BYD, 수출 호조에 5분기 만에 반등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WSJ: Warsh Says the Fed May Not Be Done Fighting Inflation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안 잡혀… 추가 금리 인상 가능”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오늘 금요일 잭슨홀 심포지엄 첫 연설에서 기준금
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물가 지표가 나아졌지만 안심하긴
이르며, 현재 3.6%인 기준금리도 시장에 충분한 압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는 판단에서다.
그는 물가가 2% 목표치로 확실히 내려가지 않는다면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며 대출·금융 시장의 과열을 지적했다. 다음 달 금리 결정에 대한
구체적 힌트는 아꼈지만, 인플레가 계속되면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현재 연준 내부는 인플레 원인을 두고 일시적 충격과 강한 수요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매파 위원들이 지난달 금리 인상 지지에 표를 던진 가운데,
이번 연설로 연준 내 추가 긴축론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기사

WSJ: Fed’s Collins Says Rate Increase Warranted If Inflation Disappoints
보스턴 연은 총재 “물가 안 잡히면 금리 올릴 수도”
 

https://www.wsj.com/economy/central-banking/warsh-says-the-fed-may-not-be-done-fighting-inflation-c60a0b51?mod=livecoverage_web


보스턴 연은의 Susan Collins 총재는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에서 인플레이
션이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머
지않아 통화 정책을 긴축(금리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추가 금리 인상 없이도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기
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기사

WSJ: How the AI Investment Craze Is Keeping the Global Economy Afloat
AI 투자 열풍, 흔들리는 세계 경제의 유일한 ‘지렛대’
 

무역 갈등과 중동의 지리학적 긴장, 국채 금리 급등 속에서도 세계 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있다. AI 투자는 미국 경제의 성장
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자, 아시아 전역의 수출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과 IMF는 AI가 이끄는 수요 엔진이 식거나 힘을 잃을 경
우,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약점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사

WSJ: Blue-Collar Jobs Are the New Flashpoint in Data-Center Fight
미국내 데이터센터 간 싸움, 이젠 건설 노조 표심까지 흔든다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
로 번지는 가운데, 노동조합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
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거나 늦추려는 정치적 시도가 수천 개에
달하는 건설 관련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버지니아·메릴랜드·워싱턴 D.C. 지역의 배관·배관설비노조
(Steamfitters UA Local 602)는 데이터센터 설립에 반대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 

기사

[금융]

YahooFinance: Dollar heads for weekly gain as Warsh remarks awaited
달러 당분간 강세 지속된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보
스턴 연은 총재의 매파적(통화 긴축)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화 가치가 또다
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이 추가 긴축 카드를 꺼내 들면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욱 넓어져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대거 쏠리게 된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당분간 달러
강세 기조가 더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사

https://www.cnbc.com/2026/08/27/fed-chairman-kevin-warsh-delivers-his-key-jackson-hole-speech-friday.html
https://www.wsj.com/economy/global/how-the-ai-investment-craze-is-keeping-the-global-economy-afloat-0d62c000
https://www.wsj.com/economy/jobs/blue-collar-jobs-are-the-new-flashpoint-in-data-center-fight-aaca5b7e?mod=hp_lead_pos2
https://finance.yahoo.com/news/dollar-flat-near-one-week-023614874.html


Bloomberg: Jackson Hole History Shows Fed Chief Rarely Shocks Stock
Market
잭슨 홀 미팅 ‘대박’ 없을 듯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기조연설이 오늘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보다는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 잭슨홀 심포지
엄 직후 증시 반응은 매번 미지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잭슨홀 연설 이후 일주일간 S&P500 지수의 평균 상
승률은 0.4%에 불과했으며, 이번에 옵션 시장도 커다란 변동성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 완화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금리 향방에 대
한 구체적인 힌트는 아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상 밖의 매파적 깜짝 발언
이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장세가 출렁일 여지는 남아있다.

기사

TheEconomist: Scott Bessent takes on the bond market
연방재무장관의 국채 매입 개입… 금리 상승 못 막는 3가지 이유

 
연방 재무부가 국채 매입(바이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간선거를 10여 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유가 상승 등 표심에 직
결되는 생활 물가 압력을 낮추기 위한 정치적·시장 개입적 조치로 풀이된
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한계에 직면했다.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국채 공급 급증 때문이다. 미 정부 재정
적자가 GDP의 6%에 달해 막대한 국채가 발행되면서 채권 가치가 하락하
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둘째는 연방 정부의 이자 상환의 악순환이다. 즉, 적자의 절반 이상이 기존
빚의 이자로 나가는 구조로, ‘금리 상승 → 이자 증가 → 추가 국채 발행'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셋째로 시중 자금이 경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과 기업들의 AI 투자 자금 쏠림이 겹치며 시장 전체의 금리를 올려놓고 있
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연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은 연방 재무부의 개입주의 방식과 달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
화(QE)에 부정적이며, 물가안정(2% 목표)을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
어두고 있다. 연방재무부의 완화책과 연준의 긴축 기조가 충돌하는 양상이
다.
부작용과 신뢰도 하락: 연방재무부의 발표 직후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고
금값이 급등하는 등 미국 자산에 대한 시장의 회의론이 커졌다. 연방재무
부의 정치적 시장 개입이 누적될수록 미 국채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될 위험이 제기된다.

https://finance.yahoo.com/news/dollar-flat-near-one-week-023614874.html


기사

[중동 전쟁]

CNBC: Iran calls for global pushback against U.S. sanctions, says
diplomacy ‘isn’t impossible’
이란 “국제 사회, 미국 제재 맞서야”… 대화 가능성엔 여지 남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을 내걸며 국제사회에 미국의 경제 제재
에 맞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란 외교부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이 완화된다면 워싱턴과의 대화
재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은 이란이 내건 해협 개방 조건과 원유 수송 상황에 예의 주시하
면서, 오늘 금요일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기사

[오일]

YahooFinnace: Goldman Says Hormuz Oil Flows at Two-Thirds of Pre-
War Levels
골드만 삭스 “호르무즈 원유 수송 전쟁 전의 3분의 2로 회복”
 

중동 전쟁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이 전쟁 전의 3분의 2 수
준(하루 1,500만~1,600만 배럴)까지 회복됐다고 골드만삭스가 밝혔다. 3
월 가장 낮은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위치 추적기를 끄고 몰래 운항하거나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을 몰래 옮겨
싣는 식의 위험을 무릅쓴 수송이 늘어난 덕분이라는 것.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6/08/27/scott-bessent-takes-on-the-bond-market
https://www.cnbc.com/2026/08/28/us-iran-war-trump-hormuz-oman-centcom.html


이에 따라 지난 4월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던 유가는 최근 89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골드만삭스는 분쟁이 길어져도 유가가 다시 폭등할 가능성은 낮
다고 전망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BYD Profit Rises for First Time in Five Quarters on Exports
중국 전기차 BYD, 수출 호조에 5분기 만에 반등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의 이익이 해외 수출 호조와 고급 차종 판매
증가에 힘입어 5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상반기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34% 급증한 1,813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
는 전체 매출의 53%에 달하며, 해외 매출이 중국 국내 매출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가에서는 생산 차질이 해결되고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BYD의 실적 회복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finance.yahoo.com/energy/articles/goldman-says-hormuz-oil-flows-012118583.htm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8-28/byd-profit-rises-for-first-time-in-five-quarters-as-exports-boom?srnd=phx-industries-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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